
<연합시론> 개성공단과 북한 핵 폐기 결단

(서울=연합뉴스) 북한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

간 24조원, 북한 경제에 연간 6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. 또한

이 사업으로 2012년까지 남한에 10만개, 북한에 7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

다. 이같은 분석은 3단계 조성공사 완료 후까지 총 1만 9천 개 남한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생

산설비와 원자재 전부를 남한에서 공급하며 사용자를 제외한 전직원을 북한근로자로 채용하는

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. 따라서 이 전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

없다.

어쨌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커다란

이익을 가져다 주는 윈윈사업임에 틀림없다. 특히 이 사업은 단순교역이나 임가공 교역수준에

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을 투자협력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. 북한은 당

장 막대한 일자리를 늘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을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 이용

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주춧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

다. 또한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창출되지 않는 과거와 다른 경제구조가 점차 정착화되

고 있는 남한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경공업 분야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이익이 돌아갈 것이

다. 그렇지만 더욱 큰 것은 양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

경제협력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.

다행스럽게도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변화가 북에게 무척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전

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. 그동안 북한이 먼저 핵을 완전 폐기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강경

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. 미국은 최근 북한이 모든 핵

프로그램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핵폐기를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 중에도 중유를 제

공하고 잠정적 다자간 안전보장을 해주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 주는 등 놀랄만한 대가

로 일컬어지는 5개항의 보상안을 제시했다.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 컴퓨터와

반도체, 이동통신기기 등 전략물자의 북한으로의 반출이 가능해 지고 미국과 유럽, 일본들이 북

한산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율도 낮아져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

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북한은 이같은 호기를 놓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핵폐기를

선언해야 할 것이며 남한은 북미간에 신뢰가 증진돼 이같은 선언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도록 중

재역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.

(끝)


